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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SSUE INSIGHT

서울 이화동의 명소 벽화마을 입구, 구불구불한 비탈길

을 올라가면 낙산공원 초입길이 나타난다. 길 따라 얼마

쯤 가면 범상치 않은 건물과 상점들이 내려다보인다. 가

파른 계단을 내려가면 나타나는 오래된 목조건물은 1965

년부터 1987년까지 야학교로 운영되던 곳으로 교실과 운

동장을 그대로 살려 각각의 문화공간으로 태어났다. 그 

중 하나인 졸리상점은 이화동의 명소로 자리 잡은 교복 

대여점이다. 

개업한지 2년 남짓. 광고를 하지 않아도 SNS를 통해 

빠른 입소문을 타고 인기몰이 중이다. 지난 추석 연휴에

는 하루 300벌의 수요를 충당하느라 애를 먹었다. 권태

식 졸리상점 대표는 “2년 전 ‘복고’가 유행하면서 개업과 

동시에 자연스럽게 인기몰이를 할 수 있었다”고 말했다. 

권 대표에 따르면 졸리상점을 찾는 고객층은 무척 다

양하다.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60~70대 어르신들도 많

이 방문한다. 학창시절 교복을 다시 입어보고 옛날 모습

이 그대로 남아있는 학교 모습을 통해 향수를 느끼는 것. 

권 대표는 “모녀가 함께 방문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”

며 “교복을 입고 이화동을 돌아다니면서 젊은 세대들은 

엄마세대의 학창시절을 상상하고 기성세대들은 옛 추억

을 회상한다”고 전했다.

졸리상점 내·외부 벽면에는 다양한 손님들의 사진

들로 빼곡하다. 졸리상점이 단순하게 교복을 대여하는 

곳이 아니라 이화동의 옛 모습이 담긴 장소가 함께 어우

러져서 새로운 문화체험공간이 됐다는 것을 느끼게 해 

준다. 졸리상점의 인기는 단순히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

는데 그치지 않고 세대 간 공감을 일깨워줬기 때문이 아

닐까. 

졸리상점

글 신다혜 객원기자(dhshin131@techm.kr) 사진 성혜련

응답하라, 학창시절! 
옛날교복 입고 동네 한바퀴

졸리상점 맞은편에 위치한 2호점은 교복을 입은 

고객뿐만 아니라 이화동을 찾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

찍을 수 있도록 꾸며놓았다.

이화동 졸리상점을 통해 젊은이들은 ‘옛것’이라는 

새로움을, 기성세대들은 향수를 느낀다.

옛날 교복과 세라복뿐만 아니라 구두, 주번 명찰 등 

향수를 일으키는 다양한 옛날 소품들을 대여한다.

졸리상점은 현재 800여벌의 교복을 전시하고 있으며 

차이나, 세일러복부터 외국 전통의상까지 다양한 

의류를 보유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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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태식 졸리상점 대표는 “졸리상점은 단순히 교복 대여 서비스 

제공장소가 아니라 추억을 소재로 하는 문화체험 공간”이라고 말했다.

핫플레이스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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